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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에오· 폐수처리시설, 정화조, 집수조, 맨홀, 축사등에서청소및
유지보수작업시유기물의부패로인한황화수소중독등질식재해가
다발하고있습니다.

봄철「유기물부패질식재해발생위험주의」

❚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

❚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[ 질식위험장소 안전작업절차 ]

안전보건공단은 가스농도측정기, 환기팬, 송기마스크
등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무상대여 하고 있습니다. 
(신청 ☏1644-8595 연락)

1) 무단출입금지(경고표지 부착)
2)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

<적정공기> 산소 18-23.5%, 황화수소 10ppm미만
일산화탄소 30ppm미만, 이산화탄소 1.5% 미만

3) 작업전, 작업중 환기팬으로 지속 환기
4)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❚질식 위험공간 내 환기 절차!

질식위험
주의보(5-6월)

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 시 반드시 필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
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
❚황화수소 유해·위험성
▶ 황화수소 흡입 시 폐에서 혈액으로 빠르게

흡수되어 호흡 중추를 억제하여 세포 내
무산소증 발생시켜 사망

1) 황화수소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매우 낮아
미량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며,

2) 황화수소(H2S)는 작업과정 중 밟고 다니거나
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
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

3) 700ppm 초과 시 혈액 중 산화능력이 초과
되어 신경세포를 공격하여 신경독성작용 발생

4) 고농도 황화수소 노출 시 1~2회 호흡만으로도
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음

❚봄철 주요질식재해 사례
▶ (21년) 2월 폐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청소

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
▶ (20년) 5월 양돈농장에서 분뇨저장조 청소

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

▶ (19년) 4월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장 기계실
로 유입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

ㅇㅇ

▶ (18년) 4월 양돈농장에서 돈분 배출 작업시
슬러지 배출관을 중간집수조에 밀어 넣던
중 추락하여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

▶ (17년) 5월 양돈농장 집수조 내부청소로
출입했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


